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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찰 짜르고 성질이 온순하며 영리한 짐승이 바 
로 캐다. 캐는 또한 냉새를 잘 맡고， 귀가 매우 밝A으 
로 도둑을 잘 지키며 사냥과 군용￡로도 쓰인다. 한마다 
로 말해서 개는 사랍에게 매우 쓸모가 있는 짐승이다. 
그런데도 사랑들은 인간의 정도에 미치지 웃하는 사람 

들에 대한 욕된 표현의 하냐로 개라는 말올 자주 쉰다. 
개새끼， 개자식， 개왈년， 개불상놈 둥이 바로 그러한 낱 

말들이다. 
웃펀 짓을 하는 도둑(入間)을 지키는게 개이고 보니， 

수준에 이르지 웃하는 인간들을 아예 개의 새끼로 치부 
하자는·뭇에서 나온 표현얼 것이다. 금년윤 개의 해이니 
그런 욕설을 먹어서는 안되겠다. 
사랑이 동물보다 우월하다 함윤， 내 얼을 바라보는 꿈 
을 가질 수 있기 혜운이기도 하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 
랑윤 육체적인 나이에 판계없이 젊음에 산다. 그러기 빼 
운에 비록 요늘이 고달프더라도 항상 슬프게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의 일같은 폴란드 사태이지만， 그들에게 
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모아 기도하는 연유가 

바로 그 꿈이 있기 혜운이다. 
새해 벽두부터 큰 뉴스가 잇달았다. 통금해제와， 중고 

생 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가 바후 그것들이 다. 당연 

히 와야 할 일들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늦 
어졌언 일들이다. 작년에 해성고둥학교에서 교모률 벗었 
을 째， 그들의 친구안 타교생들은 해성고교생들이 더 단 
정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랐마. 그들도 모자를 벗고 싶었 

기 혜뭄이다. 그런가하연 일부 어른들은 짜증섞인 거부 
반웅을 나타냈다고 한다. 죽을 혜까지 틀에 갇혀서 살아 
야 할， 꿈없는 한성한 어 흔들이 아날 수 없다. 
금년에는 바른 소리가 개소리 취급받는 일이 

하겠고， 개꿈푸는 사랑들도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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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려l 라는 말을 크리스얀이 느끼는 의미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A리라고 생 
각합니다. 

세례받은 신앙안으로서 “나는 본명이 있는 신자 
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비i리스 

얀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는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느넙의 사랑이 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선 상쾌한 일업니다. 온 
폼을 깨꿋이 씻고 새 옷을 갈아 업었을 때 상쾌하 
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랑들도 달리 보아주고， 본 

언은 더욱 새로운 기분을 느껑니다. 
우리 크리스얀 생활은 외적인 세례의식을 

여 내적￡로 이렌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넙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 
￡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 

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가장 지저분한 혜로 온 옴。l 

뒤덮혀 그 혜를 씻지 않고는 숨을 제대로 쉴 수 

례의식에 의해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엘 
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목욕한 상쾌한 옴에 
새 옷을 잘아업듯아 세례의 전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총4로 가득히 채워져 완천히 새로운 하 
느닝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임우가 주어졌 
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이후 새 사람이 해야할 임무를 
나 충실히 했는가 반성해 봅시다 

」 “하느닝은 사랑이시다"라고 알았다면 하느닙의 
7사람이 펀 우리는 하느넙과 이웃에 대하여 옐마 
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잘핍시다. 최후의 심판 장 
면에서 “너회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회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오25 ， 
31"-'46)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로 사는 
것이 하느넙의 사랑이 된 우리들이 할 알입니다. 

〈성섬 여자 고둥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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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요합 바오로 2세 평화의 날 메시지 

뺨 平和는 우리에게 맡긴 主의 선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영화가 하느닝께로 부터 주에 
지는 t션물이긴 하지만 이 형화는 언제나 안간의 노력A 
후 얻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강죠했다. 1982~ 1월 
l일 세계 명화의 날을 맞아 발표한 명화의 날 메시지에 
서 금년도 주제를 r영화는 하느닙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J로 정한 교황은， 영화가 선물이긴하치만 역사률 통 
해 볼 혜 인간은 한언도 평화 추구의 의무에서 연제펀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마 
교황은 「형화가 상치되는 물질척 이익의 표면상의 균 

형을 유지하는 즉 양이나 사물의 철서에 속하는 그런 굵 
형이 아니다」고 설명하연서 오히려 「명화는 그 가장 깊 
윤 내성에 있어 근본적ξ로 인칸의 질서에 속하는 인간 
주체의 질서」라고 교시했다. 
「영화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지니며 진리와 

억행의 결실」이라고 밥한 교황은 바로 이 「이성적이고 
도역적인 철서는 존재의 첫째가는 근원이며 본젤척 진러 
요 최고의 선언 하느넙의 진리에 그 바탕을 두곡 있다j 
연서 이런 의마에서 곧 . r평화는 하느닝A로부터! 나오는 

· 하느닝의 선물」이라고 설파했다. 
교황은 또인간 행동의 거의 모든 연윤 형화를 촉진 

하는 예기치 않은 기회들올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연서 
따라서 「명화외 촉진은 그에 판한 정보냐 연구외에 우엇 
보다 사랑들이 명화블 위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지척했다교회는 영화를 위한 모든 중대한 노력을 지 
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힌 교황은 크리스얀들이 하느닝의 
선물인 평화의 옐성적인 증인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 
설했다. 
무엇보다 신자들이 「지체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천 

한 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그들 자신의 붐옐 
을 언저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교황은 바로 이 
렇게 ‘ 함A로써 신자들은 하느념의 협력자로서 그의 형화 
률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옛붙였다; 
교황은 이렇게 기도했다. 
r주여， 우리를 당신 영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싱게 하시고 ;오욕이 있는 꿋에 용서 
릎 ; 불화가 있는 곳에 영화를 세우케 하소서 .J 
또한 하느넘을 향한 열렬한 간구를 요청하연서， 하느 

념께서 당신 자녀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연하지 않~실거 
라고 천영했다. 

/ 

짧R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느넙의 포도말에 초매합 ,l 
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냐 않습니다. 그래서 우변 모 
두 함께 달아들어서 해야 하겠읍니다. 이 일들은 누구에 
케 0.1룰 수도 없는 얼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마. 우리 오 
두가 주인이기 혜품에 그렇숭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 
어서 나요성시오. 
지 난 1970~대 , 한국 천주교회 는 이 땅의 어 두움을 밝 

히는 둥대가 되어 거씬 파도와 맞섰융니다. 교회 안에서 
도， 교회 밖에서도 말들은 있었읍니다. 교회가 세상얼 
어L 특히 정치적인 운제에， 판여해서는 안펀다고 말입니 
다. 생각하는 판정에 짜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 하나， 헐벗고 짓밟힌 그러스도를 외연해서는 i 
안펀마는 일녕을 가진 형제 자배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 
를 함하고 두 손들을 모았융니 다. 사제고 수도자고 영신 
도의 구렬이 없이 말업니다. 오히려 사제들은 형신도의 
카정을 걱정해서 대신 래를 맞았고， 영신도들은 뒷천에 
서나마 뜨경게 뜨검게 기도플 하고 손들을 맞잡아 가냥 
한 과부의 동천 한낭썩 도 모았융니 다. 
이러한 70년대의 교회 모융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끼 

에 애쓴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슬을 보고 
많은 형제 자매들， 특히 종교와는 벌게 살기 를 좋아하는 
젊윤이 들이 교회를 찾아 들었융니 다. 서울의 어 떤 성 당 
.$- 예비자 교러한이 24만이나 되는데도 쩔쩔매게 되는 
치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하느넙이 깊아주시는 보 
상입니다. 광주도 그러하다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젊 
윤이들의 모숭올 많이 봉 수 있읍니다 
이제 80~대， 특히 이 땅에의 복음천파 200주년올 앞 

둔 지금， 천 한국교회는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우고 았 
융니다. 지난해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행사툴 치르연서 
우리들은 형신도들의 농력도 보았읍니다. 해낼 수 있다 
i:- ::<}서강도 얻게 되었읍니다.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 
다. 그런데도 유캄스렵게， 아직도 구경놈처렁 행세하는 
형제자얘률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로서 처신해야 할 혜업니다. 뒷천에 서 계시지 말 
고 소애를 걷어부치고 나성시다. 
지금은 본당 공동체의 해업니다. 이거야말로 어느 누 
구 하나가 해서 될 일이 아녕니다. 우리 모두가 하냐로 
어우러져야 할 얼입니다. 배웅의 많고 척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채물의 있고 없음이 장벽이 되어서도 안휩니 
다. 이웃과 서로 어깨틀 함께 하고 사랑을 나놓시다. 우 
리의 그러한 삶올 보고 마른 형제 자매률이 우리 결에， 
하느넙 풍에 모안다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융니 다. 
어서 요섭시요. 사제와수도자， 사도회를 중심욕로 머 

리와 성장융 마주해 홉시다. 

꽃!， 꽃! 꽃! 꽃다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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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천화 @ 4451 

유 율리 안 나 

f추단 • 포목(흔수 • 희갑옷갑)도매상 
각종 총， 이풀(맹크)카벤지 도애상 

서 울
 진선미 꽃집 

천주극장 몰옥 천화 @2628 

범띠또(쩍배) • 이 따리아 

전화 (!) 0453 

천주 중앙성당 정운 옆 

김 안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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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ìH각을하여 \ (명단。|발표 
il24명의각료“) ( 도|었구나 

1 사제 인사 이동 i 1 ( ’ :ι 
성 영 | 가시는 곳 | 계시먼 곳 11 .성 영 | 가시는 풋 | 계시먼 곳 i 
안용기 신부 필리핀사옥연수 주현동 주엄 한봉성 신부 미 국교포사목 장계 주엄 i 

경짧 샀룹 잖캅걱캅장 왔길파향장 / 솔좋협 갔룹 훌훌휠$입 할풍동효경 : | ￡;a응료‘·‘ ，tíR，\ 
전종복 신부 혹마 유학 광주교구파견 박성판 신부 노송동 보좌 월명동보좌 바그헌J닫」낸 
김회남 신부 군종 업대 복자 보좌 서팡석 신부 로마 유학 깅제 보좌 11 냐루r 
유영도 신부 궁종 업대 , 벅진 보좌 i'L ~킹o 
박찬걸 신부 창안동 보좌 새 신 부 안청운 신부 덕진 보좌 새 신푸 ifi 

it ( 2월 2일 서풍예 정 ( 2월 2일 서풍예 정 

교구 어린이 전교회…영 ， 배 영근 신부(신규 
가흘릭 농민회 교구연합회 ... 영 ， 정영위 회장 신부 연 ， 박창신 신부 ! 
교구 인웬시오회 …영， 인성회 회장 신부 연 ， 이종원 신부 - ‘ ; 

교쿠 매스콤 및 UNDA KOREA ... 명 ， 성태수 신부 연， 김준호 신부 
교구 M.B .W 추진회 ... 영 ， 조정오 신부 연， 김준호 신부 i 

3 . 사목국 교육 연구 업무 엠타 이판 i 
교구 사옥엽우의 농율적 수행과 보다 천문적이고 효파적인 교육 연구 지도를 위해 사 i 

휴국의 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주선 ， 추진업무를 가흘릭 씬타 판장에케 이관키로 했마 ; 

디 역진본당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말족 
교세가 날로 커져가는 덕진 본당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로 ‘Z교01 씨움’ 의 승인융 

얻어 「예언자의 오후」 푸리아(지도신부 서석기)를 신설했다 
지 금까지 파티 마 온당의 t로사리 오의 오후’ 구리 아에 소속되 었었는데 , 801Ü도에 6개 

였먼 쁘레시다 움을 1년만에 13Pr . ~로 늘려 오늘의 영광을 맞게 되었마. 현재 2개 Pr . 
에 신설 준비 중에 있A며 82년도말에 는 20개 Pr . ~로 불어 날 전망이 다 
이제 1월 10얼 오후 2시에 제 l 차 월례회가 덕진성당에서 김용환(요한) 단장 주제로， I 

옐런마 우리 다 같이 성원의 박수를 보내 며 천도 축복을 벌어드리자 i 
口팔마본당 년초부터 냐환자 돕기 시작 

군산의 활마본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는 예년에 이어， 나환자를 품기 위한 사업올 

-지난 l훨 3알부터 시 작했다. 
작년엔 다량의 웃가지를 오아 경낭 산청에 위치한 「성심 인애원」의 형제둘에게 천했 

는데 올해는 그곳의 요청에 의 하여 간단하지만 요긴하게 쓰여질 헌책과 신운지를 모~ 
고 있다. 이미 소형 버스 반 차량분을 수집했는데 이률 위한 교우들의 참여는 대 단하 i I 천주시 중앙통 3가 26 (중앙통 

단다- . - ! I 풍년제 파 앞) 전화 @4561 
구라주일(금년은 l월 3페이 되어야만 관심을 기울임을 부끄럽게 생 각하며 차제에‘ 1. 1 아드리아노(金敎中) 

다릎 본당들도 체계척A로 더욱 얄찬 이 웃풍기 사엽올 7}득 천7~ 해 주시강 빌어본다. : l 

ECCLESIA 

口 사제 안사 발령口 

1. ‘ 교구 참사회 는 1월 6알부로 다음파 같이 사제 인사 발령 올 했다. 

、r

’‘、.,r.a.. 

전라도에는 언울이 
너무너우너무더무 
없구니-‘/ 

燮鐘

닫흰 
코오롱 맨t스타 

전주특약점 

30%--40% 정기세일 

l월 8일 --1월 17일 

바바리 코트·콤비 

40% 할인 

기타 전 품목 

30% 할인 

口 신장개업 口 축! 개 업 혼수옷감·회갑옷감·파티복 

‘ 금·은·보석 고급 시계 일 시 : 1981. 12. 15 09시 밍크담요·수예품·맞춤이불전문 

보 A케 장 숲점이 슈퍼마켈 한 일 옷 감 ....., 
군산시 중앙로 I카 경 찰서 부근 천주시 진북동 1159- 5 

천화 @ 7203 
, (조흥은행 앞) 천화주운 배 달함(숲정 이 성 당 앞) 

천주시 천동 3가 
천 화 @ 2 5 1 3 천화 o 3550 시내버스 낭부배차장 옆 
한 혈 재(비오) 

김원겹 (시 켈로) • 박효송 吳 共 千(도맹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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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 -‘ ....... ‘’、i“/“---“’，.‘.'‘.‘-“-'‘.... ‘ ......... ‘ ......... ““.'’‘. 
1 . 평협 저17 차 정기총회 : 일시 -1월 16일〈토〉 오후 2시 30분-17알 오후 2시. 장소-가툴릭 샌타 
참가비 -5， 000원(1안당) , 참가대상-(!) 본당 사도회 대표 1-2인 @ 교쿠단위 액션단체 대표 1~2인 

2. 중 · 고연합회 정기총회 : 일시 -1월 17일〈일〉 오후 2시， 황소-가툴릭센타 회의실 
대상-각 본당 학생회장단， 총무， Cell 의장 ~.~~~ Á 

3. 중 • 고셉 동계묵상회 : 일시 -1월 27 '\J. <수〉 오전 9시 30분~28일， 장소-가툴릭씬E} 
준비물-미사도구 · 노트 · 세연도우 

4.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효1 : 1월 19일〈화> ~22일〈금> 5 , 함열본당 전화번호 변경 :@ 0065 

추임 신부 문 정 흰 
@ 17l 1~3 보좌 신부 유 종 환 

보좌신부 박인 호 
사도회장 박광문 

1 . 성경읽기 : 사무엘 상 1장~9장， 마르코 l장~2장 
2. 꾸리아 월례회 : 10일〈얼〉 오후 2시 강당 
3 . 애령회 총호1 : 1 3일〈수〉 오천 11 시 회합실 
4 , 자모회 월례회 : 16일 〈토〉 요천 10시 강당 

5. 주일학교 : 3 1 일까지， 오후 2시 30붐-성가연습 
3시 -미사 

6 . 글요통신성서 개강 :8일부터 실시중 
기종만-낮11시 강당， 밤7시 30분 2충 예비자 교리실 
신설 반-밤 7시 30.폼， 강당 

7. 청년섬가대 정기총회 : 17일 
8 .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 10얼부터 ~24일까지 

口 지난주 볼헌금 : 602， 197원 구유헌급 : 155， 725원 
정로사리아 감사헌금 : 20， 000원 

r、/‘、

(중앙) 
、./、ι

r..r..r.. 주임 신부 김 정 원 

(농종퉁) 선화 @7032번 사도 회장 이 흥 채 

1 . 예비자를 봉헌합시다 : 2월 첫주부터 교리블 시장합 
니마， 모든 신자는 예비자를 안내하여 봉헌합，，1 마 

2 교무금을 신입합시다 : 아직 신업을 안하신 붐은 속 
히 신업해 주시기 바랍니마 

3. 베소라 성서강으1 : 12일〈화〉 저녁 7시 ~9시까지 
4. 꾸리아 회합 : 오늘 요후 2시 

각팀의 간부닝들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감사합니다 : 김종인(안토니오)께서 석유난로 3검울 
기증하셨음 

7. 구정합동 위령미사 볼헌 : 먼저가신 션영들을 위해 
빠침없이 미사 봉헌합시다 

口 지난주 볼헌금 : 350， 870원 

r..r.. 주임 신부 서 석 기 
(덕진) 천화 @2182언 보좌;신푼 ·유 영 도 
'-" '-" 사도회장 양 상 열 

1 . 축! 꾸리아 창립총회 :오늘 오후 2시 
각 Pr. 단원 및 협조단원 천원 참석 

2. 반석회 월례회의 : 공식마사 후 
3 , 미사에 빈손은 아니신지요 

성서 · 성가집 기도서를 꼭 지참하세요 
4. 미사에 늦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부터 앉￡세요 
5. 주일 공식미사는 부모님들께서 책임을". 
중 ·고생 오전 9시마사， 주일학교 어린이는 3시마사 
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6. 각 분과위원장님께서는 82년 특별 사엽 계획서를 제 
출바랑 

7. 봉헌금 신입은 본인이 반장넙께 신청해 주세요 
口 지 난주 볼헌금 : 400， 600원 

(윌차) 전화 @5238밴 효확 셨후 휩 휠 혈 
'-" '-" 사도회장 조 성 호 

1 .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합시다 
성서 • 기 도서 • 성 가책 지참 

2. 매령회 월례회 :11 일〈월〉 어머니미사 후 

3. 81 념도 봉헌금 미수 속히 한납 바람 
4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이사후(정동만， 정경신) 
5. 학생회 원원개편 : 회장-김관수(요셉 ) 
부회장-이성조(베드로) , 부회장-조복희 (챔마) 

6 . 다음주 전려1 : 해설-김재식 
독서 -(!)이 강진 @정 동민 

口 지난주 볼힘금 : 479， 880원 

주엄 신부 김 병 함 
(서학동) 천화 @2276언 사도 회장 황 인 구 
、./、ι 、./

1 . 각단체장인사: 공식미사후 
2 . 반장님 회합 : 공식미사 후 
3. 할머니회 모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 17일(일요일)푸터 실시 
5. 성서교리 : 다음주 수요일(13일) 저녁 미사 후 
6. 성심부녀회 :11일 오후 2시(송갱마씨 댁)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박장춘 @한형수 
디 지 난주 몰헌금 : 247， 775원 

r-..r..r..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검 
〈숲점이) 수·유@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

1 . 사도회 월례호1 : 10알 공식미사 후 
. 누깔다 부녀회원 피정신공 :11알 9시 정각 
띄정신부넙 초빙， 부녀회원 아닌 형제자매닝들 누주 
라도 많이 참석 바랍니다 ’ 

3. 성서 40주간 연구 : 1 2일 오후 2시 30품 
4 예비자 교리안내 : 매주 주얼 공식만사 후， 수요일 
요후 2시월성서연구 뭇있는 붐 참석 바랍니다 

5 . 미사 참례자 안내 : 제 4조-최옥순 • 조금주 • 박봉자 
• 청부주 • 고갱마 • 임요안나 

6. 전례담당 : 해설-이귀례 
독서-김경주·박영열，기도-이철수 

디 지난주 올헌금 : 439， 430원 

.............. 신부 @6208 주임 신부 김 병 엽 

(섣홍) 천확 #룹 앓짧g언 풍릎 휩흥 밤 훌 훌 
1. 사도회 • 장우회 • 자모회 : 공식 미 사 후 
3 . 신촉기금 힘글:옥좌켈 1만원 강사합니다 
3. 81 년도 미납금을 속히 완납함시다 
4 . 사도희 전 임원님들 2년동안 수고하셨읍니다 
총우-장금태，재경부장-박순기，선교부장T고수창 
캄사-김종오 · 유종현 

5. 레지오 간부 모임 :11얼 오후 7시， 사제판 
디 지난주 몸힘금 : 552， 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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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김 영 일 
천화 @0915 사도회장 황 희 상 / 

1 .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덕진본당의 자llJ 의 오 
후 꾸리아 탄생올 축하합시마 

2. 신념교례회(1월 1 일) : 130영 참석 
※ 교우들운 사도회 결의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3 . 호성동 갱샘원 방문 예정 : 17일， 헌웃을 수집합니다 
4. 각 분과별 회합 : 2월부터 매주얼마다 
5 . 부활절 영세 위한 예비자 교리반에 적극 참여 바람 
口 지난주 봄헌금 : 201, 050원 교무글 : 190， 000원 

앙인쇄:전주보팡출판사 톰 @7440 


